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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인의 감사성향과 그 기능의 탐색

조 한 나 정 영 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일반 여성노인과 저소득 독거여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 

자질로서 감사의 기능을 탐색해 보는 것이었다. 부산시 소재 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의 노인도우미 서비스

를 제공받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 50명과 일반 여성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은 일반 여성노인에 비해 국가와 봉사인력에 

더 감사하는 반면 일반 여성노인은 가족과 자신에 대해 더 많이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감사대

상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과 일반 여성노인 모두 공통적으로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주

관적 안녕감과 자기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관계와 친구관계는 일반 여성노인에게서만 감사

성향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

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의 감사성향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을 

19.9% 증진시켰으며, 친구관계를 통제한 후에는 14.0%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여성노인의 감사

성향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을 19.8% 증진시켰으며, 자녀관계와 

친구관계를 통제한 후에는 8.9%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성향은 여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

시키는 긍정적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

주요어: 여성노인,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 감사이유, 감사성향, 주관적 안녕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

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09년 현재 총인구 중 65

세 이상 인구가 10.7%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나라가 되었다

(통계청, 2009).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주목할 점은 고령화의 

주역이 바로 여성이란 점이다. 2010년 현재 한국의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

되었음(NRF-2010-330-B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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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인구를 보면, 64세까지는 남녀의 비율이 비

슷하지만, 65세 이후가 되면서 여성의 수가 남성보

다 훨씬 많아져 여성 100명당 남성 68.8명으로 여

성인구의 성비가 확연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80세

가 넘으면 여성의 수는 남성의 두 배 이상이 되며, 

90세가 넘으면 3배 이상이 되는데(통계청, 2011), 

앞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면 혼자 오래 사는 여성

노인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이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이기만 할까? 한

국보건사회연구원(2009)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

상 남성 노인의 평균 보유질환은 2.7개인데 반해 

여성 노인의 보유질환은 3.6개로 여성노인이 질환

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은 질병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상황에 

있다. 한국 여성노인들은 대부분 가사활동에만 전

념하느라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써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

다.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생애주기별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높다는 점은 여성노인이 

주거환경 및 경제적 어려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해준다(보건복지부, 2009). 

이처럼 통계청 자료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

면, 여성이 오래 산다는 것은 여성은 상당기간 경

제적 어려움 속에서 많은 질환을 겪으면서 혼자 

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저소득 독

거 여성노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들에 비

해 영양 상태의 문제, 신체 건강상의 문제를 지니

는 등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김춘미 

등, 2008; 장수미, 2008). 독거노인의 삶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은 독거노인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대부

분 노년기에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잘 드러나 있다(백학영, 2006; 

서홍란, 김희년, 2010; 손덕순, 이홍직, 2006; 손신, 

이정미, 류철원, 2007; 허정식, 2003). 

노인 특성에 관한 지각이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

을 그려내고 있다. 즉, 노인은 초라하고, 아프고, 

무능력하며, 신체적으로 약하며, 정신적으로 느리

며, 불행하고 고립되어 있는 존재로 비춰지고 있는

데(김미혜, 2002; 안옥희, 임희경, 김현진, 2002; 윤

진, 조석미, 1982; 이미정, 1996; 차용은, 1981; 한정

란, 2000; Butler, 1975; Nuessel, 1982), 이러한 부

정적 특성을 집약하고 있는 노인이 바로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이라 할 수 있다. 노인에 관한 부정

적인 고정관념은 노인의 내면적 특성보다는 눈에 

띄는 노인의 외모와 신체모습, 움직임의 속도 또는 

노인의 경제력 상실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은 여전히 통제

감을 느끼며(Lawton, Kleban, Rajagopal, & Dean, 

1992), 자기효능감도 유지하며(Brandtstadter & 

Rothermund, 1994), 이해심도 많고 행복해하며 여

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

기를 좋아한다(Atchley, 2000). 

나이든 노인에게도 강점이 있는가? 심리학의 새

로운 흐름인 긍정심리학적 시각은 노인의 강점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된다.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은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적 측면을 과

학적으로 연구하고 인간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

는 학문으로(권석만, 2008), ‘평범한 사람들’이 잘 

기능하고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만드는 무엇

인가를 찾아내려는데 그 목적을 둔다(Sheldon & 

King, 2001). 

긍정적 자질 중 감사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로 심리학자들이 학문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이다(Adler & Fagley, 2005; 

Peterson & Seligman, 2004). 감사는 자신에게 베

풀어진 다른 사람의 수고와 배려를 인식하고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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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느끼는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와 경험으로부

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을 좀 더 의미있

는 것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요소로(권석만, 2008), 

긍정적 정서 상태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특질로도 

다루어지고 있다(McCullough, Tsang & Emmons, 

2002). 심리적 성향으로서 감사는 여러 상황과 오

랜 시간에 걸쳐 감사함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친사회적이 될 수 있게 

돕는다.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실행하고, 도덕적 행동을 지속하며, 파괴적

인 대인관계 행동을 억제할 수 있으며(McCullough, 

Kilpatrick, Emmons, & Larson, 2001), 개인적 안

녕감과 관계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Emmons 

& Crumpler, 2000; Emmons & Shelton, 2002). 또

한 감사는 긍정 정서를 증진시킴으로써 행복을 촉

진시킬 수 있다(McCullough et al., 2002). 

주관적 안녕감은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부르

는 것으로서 주로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그리

고 삶의 만족의 세 가지로 측정된다(Bryant & 

Veroff, 1982; Lucas, Diener, & Suh, 1996). 주관

적 안녕감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관계를 보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주관적 안녕감이 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손화희, 2000; 원영희, 1995), 

이는 여성노인의 교육수준이 남성노인의 교육수준

보다 낮아, 사회·경제적 지위 형성에 불리한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되

었을 가능성이 크다(김철진, 2000). 뿐만 아니라 배

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독신으로 인해 정서적 지

원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주관적 안녕감은 낮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송하정, 2000). 노인의 주관적 안

녕감에 관한 연구를 보면,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은 

남편이나 가족과 함께 사는 일반 여성노인과 비교

해 볼 때 주관적 안녕감이 낮을 가능성이 많다.   

어떤 대상(예, 친구, 돈)이 없음으로 인해 불편

함을 느낀다면 그런 대상이 있을 때 쉽게 고마워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전제 조건으로서 결핍

상태의 경험이 필요하다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

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이야

말로 감사의 긍정적 기능을 탐색하기에 적절한 집

단이 될 것이다. 감사의 긍정적 기능에 관한 제안

이 있지만,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처럼 감사할 것이 

결핍된 사람들에게서 감사의 긍정적 기능을 탐색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노인

을 포함하여 특히 열악한 삶의 조건에 놓여있는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

킬 수 있는 긍정적 자질로서 감사의 기능을 탐색

해보고자 한다. 

감사의 정의 

감사란 라틴어 gratia에서 유래된 용어로 ‘은총

(grace)’, ‘정중함(graciousness)’, ‘고마움(gratefulness)’ 

등을 의미한다(Pruyser, 1976). 우리말에서 ‘감사’의 

사전적 의미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또는 ‘고

맙게 여기는 마음’이다(국립국어원, 1999).

감사란 타인이나 사물로부터 얻게 된 이익 또는 

자연에 의한 평화로운 축복의 순간과 같은 것을 

선물로 받아들여 고마움과 기쁨으로 반응하는 마

음상태로(Emmons, 2004), 감사는 상대방의 좋은 

의도에 기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받았다고 지각하

는 것과 이와 관련된 긍정적 정서를 의미한다

(Emmons & McCullough, 2003).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감사는 긍정적 결과를 

획득한 것을 인식하고, 그 긍정적 결과에 대해 외

부적 자원이 있음을 인식하는 두 가지 단계의 정

보처리에 기인된 결과로 볼 수 있다(Emmons & 

McCulloug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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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감사는 모두 긍정적 정서이지만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반면 감사는 자신뿐

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Atchley, 2005). 감사는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원인을 외부 덕택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McCullough et al., 2002; Ortony, Clore & 

Collins, 1988; Weiner, 1986).

감사에 관한 초기 연구는 사람들이 무엇에 감사

하며, 왜 감사하는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연

구 결과, 사람들은 연령에 따라 감사하는 대상과 

감사하는 이유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감

사의 대상과 감사의 이유를 발달 시기별로 살펴본 

연구에서 나이든 아동은 더 어린 아동에 비해 가

족, 친구, 교사, 학교, 경찰, 소방관, 행사와 휴일, 

자신의 생명에 대한 감사 표현을 더 많이 보고하였

다(Gordon, Musher-Eizenman, Holub & Dalrymple, 

2004). 청소년들은 감사의 대상으로 부모, 친구, 물

건, 교사, 가족, 자연 순을 들었으며, 감사하는 이

유로는 사랑과 지지의 제공, 편의와 보호의 제공, 

그리고 지식과 가르침 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신

현숙, 2007).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진

형, 김경미, 김동원, 김정희, 2009)에서 감사의 대상

으로는 가족, 친구, 자신, 부모, 이웃, 교사의 순으

로, 그리고 감사 이유로는 사랑과 지지 제공, 재미

와 쾌락 충족, 편의 및 보호 제공, 감동과 추억 제

공, 도전기회와 동기부여의 순으로 보고하고 있어 

발달단계에 따라 감사 대상이나 감사에 대한 이유

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사성향과 그 기능

‘감사성향(grateful disposition)’이란, 비교적 지

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서특성으로 자신이 획득한 

긍정적 경험에서 타인의 기여를 인식하고 고마움

을 느끼는 인지-정서적 상태의 일반화된 경향성이

다(McCullough, et al., 2002). 감사 성향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신체적·심리적 안녕의 강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경 근육통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감사는 긍정적 성격특성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 낙

관주의 및 긍정적 정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

런 변인들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감사 

수준은 더 높게 보고한 반면에, 우울 점수는 더 낮

게 보고하였다(McCullough, Tsang & Emmons, 

2004). 감사를 잘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 사건에 더 

쉽게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tkins, Grimm 

& Kolts, 2004).

감사를 잘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 정서가 더 많고, 삶의 만족도도 높으

며, 더 낙관적이며,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더 낮을 

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도 적

고, 소유물을 공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McCullough et al., 2002). 감사는 외상후 적응

에도 매우 유용한 자원임을 보여주는 결과도 있다. 

스트레스 혹은 외상을 경험한 후 그 경험을 성장

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

들보다 감사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권

선중, 김교헌, 이홍석, 2006). 감사는 심리적 적응뿐

만 아니라 신체 기능을 증진시키는 기능도 한다

(McCraty, Atkinson, Tiller, Rein, & Watkins, 

1995). 

성격특질은 시간과 다양한 상황에 걸쳐 나타나

는 것으로 일관적이며 규칙적인 방식으로 표현되

기 때문에 사람의 사고와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Allport, 1961; Costa & McCrae, 

1992). 감사성향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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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성향은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과는 정

적 상관을, 신경증 성향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McCullough et al., 2004; Wood, 

Joseph & Maltby, 2008; Wood, Maltby, Gillett, 

Kinley & Joseph,. 2008; Wood, Maltby, Stwart, 

Linley & Joseph, 2008; Wood, Joseph & Maltby, 

2009), 감사성향은 적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안

정된 개인적 자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자기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

하는 정도로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총체적 판단이

다(강승규, 2003; 송대현, 박한기, 1992; 이창섭, 

2009; Branden, 1992; Coopersmith, 1976; Franks 

& Maroola, 1975; Rosenberg, 1965).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이르면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배우자나 

친구들의 죽음을 맞이하고, 경제력, 사회적 지위가 

감소함에 따라 자기존중감이 낮아지게 된다(최송

식, 박현숙, 2009).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

의 경우 일반노인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Brady & Nies, 1999). 감사성향과 자

기존중감 간의 관계는 감사성향의 기능을 파악하

는데 유용한 지표가 될 것이다.   

유아기에는 부모 역할이 자기존중감 형성에 결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노년기에는 자녀와 친구의 

정서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관계가 자기존중감 형

성과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신효식, 서병숙, 

1994; 홍경자, 유정수, 2003; Branden, 1992). 감사

는 개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

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Lyubomirsky(2007)는 긍정심리학자들의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행복을 증진 시키는 효과적

인 방법의 하나로 감사 표현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에 따르면, 기쁨, 행복, 만족과 마찬

가지로 긍정적 정서로서 감사는 사람의 기분을 좋

게 하고 개인에게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및 지적 자원을 증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Fredrickson, 

2004;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실제

로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친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나(Emmons & Crumpler, 2000), 감

사가 대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성향과 인간관계 간의 관계

를 살핌으로써 감사성향의 긍정적 기능을 탐색하

고자 한다.

인간은 사회적 역할을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하

게 되고 개인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

는 사회적 존재이다. 노인의 경우에도 공식적·비공

식적인 사회활동의 참여가 많을수록 심리적 만족

감과 생활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성재, 

장인협, 2002). 특히 가족관계는 많은 인간관계 중

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특히 노년기

의 가족관계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어느 한쪽이 원

조의 제공자 또는 수혜자가 아니라 애정적인 유대

감을 바탕으로 한 상호적 관계가 유지될 때 만족

스러운 관계가 된다(Cantor, 1983; Robinson & 

Thurnher, 1981). 또한 친밀하고 안정된 친구관계

는 노년기의 변화와 위기에 더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자원으로(Genevay, 1986), 친구와 이

웃의 지지가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다(Crohan & 

Antonucci, 1989). 감사성향의 긍정적 기능을 파악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간관계가 주관적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감사성향이 주

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

였다.  

연구 문제

앞서 보았듯이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친사회적

으로 행동하게 하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촉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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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McCullough et al., 2001), 개인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Emmons 

& Crumpler, 2000; Emmons & Shelton, 2002; 

McCullough et al., 2002). 감사는 심리적 기능을 

넘어 개인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

용한 자원이기도 하다(McCraty et al., 1995). 감사

가 노인의 신체적 기능과 심리적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

인들의 감사에 관한 연구들은 매우 빈약한 형편이

다. 특히 노인의 감사성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일반 여성노인과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돌보는 사

람도 없는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의 감사성향이 심

리적 안녕감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감

사의 긍정적 기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여성 노인들은 무엇에 감사하며, 왜 감사하는

가?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이유에서 일반 여성노

인과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 간에 차이가 있는가?

2. 여성 노인의 감사성향은 인구학적 변인, 그리

고 심리적 변인들(자기존중감, 성격의 5요인, 사회

적 관계 등)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3. 일반 여성노인과 저소득 독거여성 노인의 주

관적 안녕감에 감사성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

는가? 

방 법 

연구대상

부산시 소재 1개 복지관과 2개 주민지원센터에

서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 독

거 여성노인 50명과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일반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 여성노인 5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저소득 독거여성 노인은 1

인 가구세대로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기

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여성 노인들

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본 연

구에 참여한 전체 여성노인의 평균 연령은 76.1세

이었고,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의 평균연령은 76.5

세, 일반 여성노인의 평균연령은 75.7세이었다. 

교육수준은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의 경우 무학이 

66.0%로 가장 많았고, 일반 여성노인은 초등학교 

졸업이 42.0%로 가장 많았다. 주요 수입원은 저소

득 독거 여성노인의 경우 정부지원금(70.0%)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 여성

노인의 경우 저축 또는 연금(50.0%), 자녀지원

(38.0%)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방법

본 조사는 2010년 7월 19일에서 11월 18일까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이

루어졌으며, 면접절차는 조사자가 피면접자에게 설

문에 대한 안내를 한 후, 응답자가 설문에 대해 동

의를 하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은 면접자

가 설문 내용을 읽어준 후 피면접자가 응답한 내

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접 시간은 

1인당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일반 

여성노인에 관한 설문조사는 복지관과 주민자치센

터에서 실시되었다.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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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괄호 안은 %)

집단

저소득 

독거여성 

노인

일반 

여성 

노인

(n=50) (n=50)

연령

65-69세  6 (12.0)  7 (15.0)

70-74세 11 (22.0) 15 (30.0)

75-79세 16 (32.0) 14 (28.0)

80세 이상 17 (34.0) 14 (28.0)

(M=76.1) (M=76.5) (M=75.7)

학력

무학 33 (66.0) 16 (32.0)

초졸 14 (28.0) 21 (42.0)

중졸  2 ( 4.0) 10 (20.0)

고졸  1 ( 2.0)  2 ( 4.0)

대졸     -  1 ( 2.0)

배우자
유  0 27 (54.0)

무 50 (100.0) 23 (46.0)

거주

형태

독거 50 (100.0) 11 (22.0)

동거      - 39 (78.0)

(배우자)      - 27 (54.0)

(기혼 자녀)      - 11 (22.0)

(미혼 자녀)      -  1 ( 2.0)

개인 

월수입

20만원 미만 27 (54.0)     -

20- 35만원 12 (24.0)  7 (14.0)

35- 50만원  9 (18.0) 10 (20.0)

50- 65만원  2 ( 4.0) 14 (28.0)

65만원 이상      - 19 (38.0)

수입원

정부지원금 35 (70.0)     -

근로소득  2 ( 4.0)  6 (12.0)

저축(연금)  2 ( 4.0) 25 (50.0)

자녀지원 11 (22.0) 19 (38.0)

종교

무 20 (40.0) 11 (22.0)

기독교  8 (16.0)  5 (10.0)

불교) 17 (34.0) 24 (48.0)

천주교  4 ( 8.0) 10 (20.0)

기타  1 ( 2.0)     -

건강

건강한 편임  2 ( 4.0)  32 (64.0)

보통 18 (36.0)  9 (18.0)

건강하지않음 30 (60.0)  9 (18.0)

와 함께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동의를 구한 후 실시되었다.   

측정도구

감사 대상과 감사 이유 측정. 노인의 감사 대

상을 측정하기 위해 면접자는 피면접자에게 먼저 

“어르신께서 인생을 사는 동안 감사하는 것이 있

는지”를 물었다. 이 질문에 있다고 대답하면, “어

떤 것이 감사한지 말씀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여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감사의 이유를 알기 

위해 노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왜 감사한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여 그 반응을 

기록하였다. 

여성 노인의 감사대상과 이유 분류는 성인 여성

의 감사 대상과 이유를 연구한 김경미, 조진형, 김

동원, 및 김정희(2009)에서 사용한 분류체계를 참

고하여 범주화하였다. 김경미 등(2009)의 연구에서

는 감사 대상을 사람, 사물, 장소, 추상적 개념, 활

동 및 기타 개념으로 상위 범주화한 후 그 내용이 

가족, 친구, 자신, 봉사인력, 이웃과 관련된 것인지

로 범주화였다. 또한 이들은 감사의 이유를 삶/생

명유지, 사랑/지지제공, 감동/추억제공 등을 포함하

여 17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분류를 

토대로 저소득 독거여성 노인과 일반 여성노인의 

응답을 분류하였다. 

감사 성향의 측정. 감사성향은 McCullough, 

Tsang 및 Emmons (2002)가 개발한 감사 성향 척

도를 권선중, 김교헌, 이홍석(2006)이 번안하여 타

당화한 한국판 감사 질문지(Gratitude Questionnaire-

6:GQ-6)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감사에 대한 

강도(감사를 보다 강하게 느끼는 것)와 빈도(감사

를 보다 자주 느끼는 것) 그리고 감사의 범위(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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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영역에서 감사를 느끼는 것) 및 감사의 

밀도(긍정적 사건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감사를 

느끼는 것)를 고려하여 39개 예비문항을 만들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추출한 6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감사성향을 재는 문항에는 “내 삶에는 감

사할 거리들이 매우 많다”, “나는 여러 사람에게 

감사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금까지 나의 삶

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건 상황에 대해 더욱 고마

움을 느낀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감사성향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까지로 

구성된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감사성향 척도의 내적일

치도 Cronbach’s α는 .97이었다.

자기존중감의 측정. 노인들의 자기존중감을 측

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10개 문항

을 4점 척도로 구성한 이창섭(2009)의 척도를 사용

하였다. 자기존중감 문항에는 긍정적 자기존중감 

문항 5개와 부정적 자기존중감 문항 5개로 구성되

어 있다. 긍정적 자기존중감 문항의 예로는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으

며, 부정적 자기존중감 문항의 예로는 “나는 대체

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없다” 등이 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존중감척도의 내적일

치도 Cronbach’s α는 .93이었다.

성격특질의 측정. 노인의 성격특질을 측정하기 

위해 McCrae와 Costa(1987)가 제안한 성격의 5요

인을 측정하였다. 성격의 5요인 중 ‘외향성’은 타인

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 정도를, ‘친화성’은 편

안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에 대한 특성을, ‘성실성’

은 사회적 원칙과 규범을 지키려는 특성을 말하며, 

‘신경증 성향’은 정서적인 불안정성과 세상을 위협

적이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와 

관련되며, ‘개방성’은 다양성과 변화, 그리고 지적

인 자극 등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낸다(Pervin & 

John, 1999).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NEO PI-R을 축약하여 보다 신속하고 간결한 평

가를 위해 개발된 Big Five Inventory-Korean 

version(BFI-K)의 한국노인판을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원래 서양문화권에서 사용된 것을 김선영, 김

재민, 유준안, 배경열, 김성완, 양수진, 신일선, 그

리고 윤진상(2010)이 한국노인을 대상으로 표준화 

및 타당도 연구를 통해 선별한 척도이다. 이 척도

는 총 44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성격특질 5요인의 하위 척도별 내

적일치도 Cronbach’s α는 .83(외향성), .56(친화성), 

.83(성실성), .77(신경증), .81(개방성)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의 측정. 여성 노인의 사회적 관계 

측정을 위해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및 

한영석(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이창섭(2009)이 

수정한 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녀관계를 재는 

척도에는 6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녀들이 

성공하였다고 인식하는지,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믿고 의지할만한 자녀가 있는지 

등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친구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에는 8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마음맞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지, 친하게 지내는 이

웃들이 있는지,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원만

하게 잘 지내는지 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

다. 각 문항은 1점(거의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

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관계 척도의 내적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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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과 일반여성노인의 감사 대상에 대한 빈도(괄호안은 %임)

순위 영역 전체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

일 반

여성노인

Mann-Whitney 

U

1  가족 46 (28.0)  8 (11.6) 38 (40.0)   675***

2  국가 31 (18.9) 20 (29.0) 11 (11.6)  1025*

3  자신 27 (16.5)  6 ( 8.7) 21 (22.1)   875**

4  봉사인력 14 ( 8.5) 14 (20.3) 0 (  .0)   900***

5  이웃 14 ( 8.5) 11 (15.9) 3 ( 3.2)  1100

6  장소 10 ( 6.1)  5 ( 7.2) 5 ( 5.3)  1250

7  종교  5 ( 3.0)  2 ( 2.9) 3 ( 3.2)  1225

8  친구  3 ( 1.8)  1 ( 1.4) 2 ( 2.1)  1225

9  돈  3 ( 1.8)  0 (  .0) 3 ( 3.2)  1175

10  여가  3 ( 1.8)  0 (  .0) 3 ( 3.2)  1175

11  일  3 ( 1.8)  1 ( 1.4) 2 ( 2.1)  1225

12  봉사  2 ( 1.2)  1 ( 1.4) 1 ( 1.4)  1250

13  삶  2 ( 1.2)  0 (  .0) 2 ( 2.1)  1200

14  이념/이상  1 (  .6)  0 (  .0) 1 ( 1.1)  1250

계    164 (100.0)     69 (100.0)     95 (100.0)
* 
p < .05,  

**
p < .01, 

***
p < .001

Cronbach’s α는 자녀관계 .97, 친구관계 .94이었다.

 

주관적 안녕감.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Lawton(1975)의 PGCMS(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를 사용하였다. 

PGCMS는 노인들의 주관적 안녕감 측정하는 도구

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로(Coleman, Philp, & 

Mullee, 1995; Ma, Green, & Cox, 2009; Kim & 

Moen, 2002), 노인들의 전반적인 심리적 상태를 

다영역적 접근을 통해 평가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불안, 외로움에 대한 불만족, 노화에 

대한 태도의 세 영역을 재는 17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불안 영역에는 ‘나는 때때로 걱정이 많

아서 잠을 못 이루곤 한다’, ‘나는 많은 것들을 두

려워 한다’ 등의 6개 문항이, 외로움 영역에는 ‘나

는 때때로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 느

낀다’,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 등의 6개 문항, 그리

고 노화에 대한 태도 영역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나는 지금 젊었을 때

만큼 행복하다’ 등의 5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관적 안녕감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는 .96으로 나타났다. 

결 과

1. 여성노인의 감사 대상과 감사 이유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저소득 독거여

성 노인과 일반 여성노인이 응답한 감사 대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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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과 일반여성노인의 감사 이유의 빈도(괄호안은 %임)

순위 영역 전체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

일 반

여성노인

Mann-Whitney 

U

1 경제적 지지  41 (25.0)  26 (37.7)  15 (15.8)  975*

2 존재자체  29 (17.7)   4 ( 5.8)  25 (26.3)  750***

3 정서적 지지  22 (13.4)  14 (20.3)   8 ( 8.4) 1125

4 건강유지/증진  16 ( 9.8)   4 ( 5.8)  12 (12.6) 1050*

5 편의/보호  14 ( 8.5)  11 (15.9)   3 ( 3.2) 1050*

6 평화/자유  10 ( 6.1)   2 ( 2.9)   8 ( 8.4) 1125

7 재미/쾌락   9 ( 5.5)   2 ( 2.9)   7 ( 7.4) 1125

8 삶/생명유지   8 ( 4.9)   4 ( 5.8)   4 ( 4.2) 1250

9 도전/기회   8 ( 4.9)   2 ( 2.9)   6 ( 6.3) 1150

10 감동/추억   4 ( 2.4)   0 (  .0)   4 ( 4.2) 1150

11 지식/가르침   2 ( 1.2)   0 (  .0)   2 ( 2.1) 1200

12 자체속성   1 (  .6)   0 (  .0)   1 ( 1.1) 1225

계 164 (100.0)  69 (100.0)  95 (100.0)
 * 
p < .05,  

**
p < .01, 

***
p < .001

감사 이유의 범주별 빈도를 비교하였다. 

감사 대상의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100명의 여성노인들이 감사하

다고 응답한 대상의 빈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를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노인들은 가족(28.0%), 

국가(18.9%), 자신(16.5%), 자신을 위해 봉사하는 

인력(8.5%), 그리고 이웃(8.5%) 순으로 가장 감사

하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과 일반 여성노인 간에 감

사의 대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저소득 독거

여성 노인은 자신을 위해 도움을 제공하는 국가

(29.0%), 봉사인력(20.3%), 그리고 이웃(15.9%)에게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 여성노인들은 가족(40.0%), 자신(22.1%), 그리

고 국가(11.6%)의 순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과 일반 여성노인 간에 

감사 대상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Mann- 

Whitney U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일반 여성노인들

은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들에 비해 가족과 자신에

게 더 많이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들은 국가와 봉사인력에 더 많이 감

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감사 이유의 분석

표 3에는 저소득 독거여성 노인과 일반 여성노

인의 감사이유에 대한 범주별 빈도 분석이 제시되

어 있다. 감사의 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사의 이

유에서도 두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김경미 등(2009)의 감사 이유에 대한 분류체계

를 참고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여성노인들

은 경제적 지지(25.0%), 존재 자체(17.7%), 정서적 

지지(13.4%), 건강유지/증진(9.8%), 그리고 편의/보

호(8.5%)를 감사의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여기서 존재 자체는 남편이 생존하여 함께 생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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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반 여성노인과 저소득 독거여성노인의  

     각 변인에서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일반여성노인

(N=50)

독거여성노인

(N=50)
t

주관적안녕감 60.94 (8.26)  46.02 (11.22)  7.58***

자기존중감 30.54 (4.85) 24.30 (5.05)  6.31***

자녀관계 20.02 (2.77) 13.36 (5.79)  7.34***

친구관계 23.18 (3.84) 18.42 (4.00)  6.07***

감사성향 33.46 (5.86) 28.80 (7.61) 3.43**

    외향성 26.26 (4.42) 24.20 (4.81) 2.23*

성  친화성 32.24 (5.34) 29.62 (4.67) 2.61*

    성실성 31.36 (3.72) 28.48 (4.00)  3.71***

격  신경증 21.90 (3.66) 24.74 (3.93) -3.74***

    개방성 30.44 (4.66) 28.28 (4.40) 2.38*

*
p<.05, 

**
p<.01, 

***
p<.001

는 것, 자녀가 잘 자라준 것, 무탈하게 지내는 것 

등 가족의 건강하고 평안한 삶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범주이다. 편의와 보호는 생활의 불편함을 제

거하거나 경감시키는 것과 부양해주는 것이 포함

된다. 경제적 지지에는 경제적 생활능력, 생활비 

지원, 보조금 지급 및 금전적 지지 등 경제적인 지

지기반을 위한 노력활동 전반을 지칭하는 범주이

다. 정서적 지지는 사랑과 배려, 이해와 지지, 친절

을 배푸는 것, 칭찬 등이 포함되어 있는 범주이다.  

그런데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과 일반 여성노인

의 감사이유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다. 저소득 독

거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지지를 받고(37.7%) 정

서적 지지를 받고(20.3%) 그리고 편의/보호를 제공

받기(15.9%) 때문에 감사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에 일반 여성노인은 가족의 평안한 삶으로 인해 

존재 자체가 감사하고(26.3%), 경제적 지지를 받고

(15.8%), 건강유지/증진(12.6%)로 인해 감사하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의 감사의 이유에서 차이가 나타

나고 있다.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과 일반 여성노인의 감사 

이유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저소득 독

거 여성노인들은 일반 여성노인에 비해 ‘경제적 지

지’와 ‘편의/보호’에 더 감사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

반 여성노인들은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에 비해 ‘존

재 자체’와 ‘건강유지/증진’에 더 많이 감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인구통계학적 변인, 감사 성향, 주관적 안녕감, 

자기존중감, 성격 5요인, 사회적 관계 간의 관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 

참여한 일반 여성노인과 저소득 독거여성 노인의 

다양한 심리적 변인과 성격 특질에서 보이는 평균

값을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은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

써 두 집단이 매우 이질적인 집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 독거여성노인 집단은 일반 여성노인 

집단에 주관적 안녕감이 낮았고(t=7.58, p<.001), 

자기존중감도 낮았으며(t=6.31, p<.001), 감사성향

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3.43, p<.01). 또한 독

거여성노인은 일반 여성노인에 비해 자녀관계

(t=7.34, p<.001)와 친구관계(t=6.07, p<.001)도 원

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특질에 있어서

도 독거여성노인은 일반 여성노인에 비해 긍정적 

특성은 낮고, 부정적 특성인 신경증성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74, p<.001).    

저소득 독거여성노인 집단과 일반 여성노인 집

단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다양한 심리적 변인 간의 상관을 각 집단

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5에는 저소득 독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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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저소득 독거여성노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들 간의 상관

학력 월소득 연령 건강
주관적

안녕감

자기

존중감

감사

성향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

자녀

관계

학력    

월소득 -.00

연령 .05 .07

건강 -.02 .11 .24

주관적

  안녕감
-.05 .29* -.21  .47**

자기

  존중감
.15 .08 -.19  .49

***
 .82

***

감사성향 .06 .32* -.18 .29*  .66***  .49***

    외향성 .14 -.06 -.27 .30
*

.42
**

 .51
***

.19

성  친화성 .23 .32* -.07 .09  .51***  .57***  .65*** .13

    성실성 .27 .20 -.11  .41
**

 .56
***

 .70
***

.40
**

.38
**

.68
***

격  신경증 -.07 -.35* -.03 -.26 -.70*** -.66*** -.62*** -.06 -.77 -.70***

    개방성 .33
*

-.05 -.17 .21 .26  .59
***

-.01 .64
***

.16 .53
***

-.17

자녀관계 -.01 -.00 .04 .05 .13 .09 -.14 -.02 -.19 -.12 .10 -.02**

친구관계 -.02 -.06 -.10  .44
**

 .61
***

 .72
***

.27 .56
***

.36
**

.45
**

-.44
**

.42
**

.31
*

*p<.05, **p<.01, ***p<.01 

여성노인집단에서 나타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

계가 제시되어 있고, 표 6에는 일반 여성노인 집단

에서 나타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의 인구통계학적 변

인 중 월소득과 건강은 주관적 안녕감과 감사성향 

둘 다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저소득 독거 여

성노인의 월소득이 많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

았고(r=.29, p<.05), 감사성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r=.32, p<.05). 또한 저소득 독거여성노인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고(r=.47, p<.01), 감사성향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r=.29, p<.05). 저소득 독거여성노인의 학력

과 연령은 주관적 안녕감이나 감사성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의 감사성향과 주관적 안

녕감, 자기존중감 간의 관계를 보면,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의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고(r=.66, p<.001), 자기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r=.49, p<.001). 성격특질과 감사성향 간의 

관계를 보면,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의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친화성이 높고(r=65, p<.001), 성실성도 

높은 반면에(r=.40, p<.01), 신경증 성향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r=-.62, p<.001). 저소득 독거여

성 노인에게서 감사성향과 사회적 관계(자녀관계

와 친구관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의 친구관계

가 좋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고(r=.61, p<.001), 

자기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r=.72, p<.001), 

원만한 친구관계는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일반 여성노인 집단에서 나타난 각 변인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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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반 여성노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들 간의 상관

학력 월소득 연령 건강
배우자

유무

주관적

안녕감

자기

존중감

감사

성향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

자녀

관계

학력    

월소득 .45
**

연령 -.46
**

-.51
**

건강 .35
*

.48
***

.28

배우자

  유무
-32* -.75*** .63*** .37**

주관적

  안녕감
.33

*
.27 -.15 .60

***
-.28

*

자기

  존중감
.42** .39** -.27 .63*** -.35* .71***

감사성향 .31
*

.22 -.30
*

.43
**

-.38
**

.68
***

.53
***

    외향성 .41
**

.47
**

-.15 .31
*

-.37
**

.38
**

.46
**

.09

성  친화성 .14 .03 -.12 .28 -.15 .46*** .22 .47** .01

    성실성 .39** .41** -.45** .37** -.50*** .55*** .44** .55*** .19 .51***

격  신경증 -.10 .00 .08 -.37** .04 -.60*** -.42** -.53*** .28 -.52*** -.58***

    개방성 .54
***

.27 -.15 .36
**

-.23 .60
***

.60
***

.18 .59
***

.08 .09 .08

자녀관계 .28
*

.28 -.03 .45
**

-.21 .71
***

.61
***

.48
***

.35
*

.47
**

.38
**

.38
**

.44
**

친구관계 .33* .16 -.10 .41** -.10 .57*** .57*** .30* .55*** .36* .35* .35* .46** .47**

*p<.05, **p<.01, ***p<.001 

상관관계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보듯

이 저소득 독거여성노인의 경우, 월소득이 감사성

향과 주관적 안녕감 둘 다와 정적 상관을 보인 것

과는 달리, 일반 여성노인들의 월소득은 주관적 안

녕감이나 감사성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

다. 그러나 일반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학력이 주관

적 안녕감과 감사성향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일반 여성노인의 경우, 학력이 높

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고(r=.33, p<.05), 감

사성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31, p<.05). 지

각된 건강은 저소득 독거여성노인의 경우와 동일

하게 일반 여성노인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할

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고(r=.60, p<.01), 감사

성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43, p<.01). 

일반 여성노인의 감사성향, 주관적 안녕감, 자기

존중감, 성격 5요인, 사회적 관계 간의 관계를 살

펴보면, 일반 여성노인의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주

관적 안녕감이 높고(r=.68, p<.001), 자기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r=.53, p<.001), 감사성향은 저

소득 독거 여성노인 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노인에

게서도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성격특질과 감사성향 간의 관계를 보면, 저소득 

여성노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반 여성노인의 경

우에도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친화성이 높고(r=47, 

p<.001), 성실성도 높은 반면에(r=.55, p<.01), 신경

증 성향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r=-.5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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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저소득 독거여성노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감사성향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인 β t adjusted R2 △R2 F

1
건강 .506 4.241***

.311 .311*** 12.073***

월소득 .351 2.942**

2

건강 .339 3.150
**

.510 .199*** 17.842***월소득 .171 1.577

감사성향 .502 4.444***

*
p<.05, 

**
p<.01, 

***
p<.001

모형 1: 건강, 월소득; 모형 2: 감사성향 추가

저소득 독거여성 노인에게서 감사성향과 사회적 

관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

던 것과는 달리, 일반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감사성

향이 높을수록 자녀관계도 더 좋고(r=.48, p<.001), 

친구관계도 더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r=.30, p<.05). 

일반 여성노인의 경우,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과 

마찬가지로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고(r=.64, p<.001), 자기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r=.57, p<.001). 반면에 일반 여성노인들은  

저소득 독거여성 노인과는 달리 자녀관계가 좋을

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고(r=.70, p<.001), 자기존

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r=.60, p<.001), 원만한 

친구관계와 자녀관계 모두가 일반 여성노인의 심

리적 적응과 관련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3. 여성노인 집단별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감사성향의 설명력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일반 여성노인을 포함하

여 특히 열악한 삶의 조건에 놓여있는 저소득 독

거 여성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 자질로서 감사의 기능을 탐색해 보는 것이

었다. 그런데 저소득 독거여성 노인집단과 일반 여

성노인 집단은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연구 변인

들간의 상관 양상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감

사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저소득 독거여성노인의 자료

먼저 저소득 독거여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변인들의 설명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가 

표 7과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은 인구통계학

적 변인들을 통제한 후 감사성향이 주관적 안녕감

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보여주는 표이며, 표 8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인간관계 변인까지 

통제한 후 감사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을 보여주는 표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관련하여 보면, 저소득 독

거여성노인의 경우 건강과 월소득이 주관적 안녕

감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따

라서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살

피기 위해 1차 회귀분석에서는 건강과 월소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

을 측정한 결과, 저소득 독거여성노인의 건강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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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저소득 독거여성노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친구관계, 감사성향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변인 β t R2 △R2 F

1
건강 .506 4.241

***

.311 .311*** 12.073***

월소득 .351 2.942**

2

건강 .287 2.563
*

.510 .199*** 17.970***월소득 .355 3.525**

친구관계 .498 4.472***

3

건강 .178 1.816

.650 .140*** 23.744***
월소득 .202 2.194*

친구관계 .424 4.438***

감사성향 .427 4.410***

*
p<.05, 

**
p<.01, 

***
p<.001

모형 1: 건강, 월소득; 모형 2: 친구관계추가; 모형 3: 감사성향 추가

표 9.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일반 여성노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감사성향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변인 β t adjusted R2 △R2 F

1

배우자유무 -.037 -.286

.340 .340
*** 9.409***학력 .137 1.082

건강 .540 4.178***

2

배우자유무 .082 .738

.538 .198*** 15.256***
학력 .073 .679

건강 .385 3.391
**

감사성향 .513 4.550***

*p<.05, **p<.01, ***p<.001

모형 1: 배우자유무, 학력, 건강; 모형 2: 감사성향변인 추가

소득이 주관적 안녕감의 3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 47)=12.073, p<.001]. 그 다음 저소득 

독거여성노인의 감사성향이 추가된 2차 회귀분석

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이 19.9% 증

가하여, 감사성향은 건강과 월소득과 함께 주관적 

안녕감의 5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 

46)=17.842, p<.001].  

감사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이외에 

인간관계 변인을 추가하여, 감사성향이 주관적 안

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저소득 독거여

성노인의 경우 친구관계와 주관적 안녕감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자녀관계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

지 않았다. 표 8에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친구관계를 투입한 후에 감

사성향이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이 어느 정도 증가

되었는지가 제시되어 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차 회귀분석에서 건강과 월소득 이외에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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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일반여성노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친구/자녀관계, 감사성향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변인 β t adjusted R2 △R2 F

1

건강 .540 4.178***

.340 .340*** 9.409***배우자유무 -.037 -.286

학력 .137 1.082

2

건강 .249 2.353*

.642 .302*** 18.568***
배우자유무 -.070 -.736

학력 -.005 -.056

친구관계 .334 3.240**

자녀관계 .421 4.092***

3

건강 .188 2.031
*

.731 .089*** 23.220***

배우자유무 .012 .143

학력 -.031 -.375

친구관계 .323 3.609**

자녀관계 .307 3.275**

감사성향 .361 3.953***

*
p<.05, 

**
p<.01, 

***
p<.001

모형 1: 배우자유무, 학력, 건강; 모형 2: 친구관계, 자녀관계 추가; 모형 3: 감사성향 추가 

관계가 추가되는 경우 이 세 변인은 주관적 안녕

감의 5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 46)=

17.970, p<.001]. 그리고 3차 회귀 분석에서 감사성

향이 추가되는 경우,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은 

14% 증가하여, 건강, 월소득, 친구관계 및 감사성

향은 독거 여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65%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 45)=23.744, p<.001].  

일반 여성노인의 자료

일반 여성노인의 경우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에

서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인구통계

학적 변인은 학력, 건강 그리고 배우자 유무이었다

(표 6 참조).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감사

성향이 일반 여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느 정

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회귀분석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를 보면, 일반 여성노

인의 배우자 유무, 학력, 및 건강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을 측정한 1차 

분석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일반 여성노인

의 주관적 안녕감의 34.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F(3, 46)=9.409, p<.001]. 여기에 감사성향이 

추가된 2차 회귀분석 결과, 여성노인의 주관적 안

녕감에 대한 설명력은 19.8% 증가하여, 감사성향

은 배우자 유무, 학력, 및 건강과 함께 일반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5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 45)=15.256, p<.001]. 

상관분석에서 친구관계와 자녀관계 둘 다 일반 

여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주었다. 감사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력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이외에 인간관계 변인인 자녀관계와 친구관계를 

추가하여, 감사성향이 일반 여성노인의 주관적 안

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회귀분석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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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자녀관계와 친구관계가 추가되는 경우 주관

적 안녕감의 설명력은 30.2% 증가하여, 인구통계

학적 변인과 인간관계 변인은 일반 여성노인의 주

관적 안녕감의 64.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5, 44)=18.568, p<.001]. 그리고 3차 회귀 분석에

서 감사성향이 추가되는 경우, 주관적 안녕감에 대

한 설명은 8.9% 증가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인간관계 변인, 그리고 감사성향은 일반 여성노인

의 주관적 안녕감의 7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F(6, 43)=23.220, p<.001]. 

 

논 의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노년기 삶을 보다 긍정

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안정된 긍정적 자질로서 

감사성향의 기능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

서 감사연구의 대상으로 일반 여성노인과 저소득 

독거여성노인을 연구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우리나

라 고령화의 주역이 여성이며(통계청, 2011), 많은 

여성노인이 주거환경 및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어(보건복지부, 2009), 감사의 긍정적 기능을 확

인하기에 유용한 집단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감사성향은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된 심리적 

특질로 여러 상황과 오랜 시간에 걸쳐 감사함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McCullough et al., 

2002). 예상한 바와 같이 저소득 독거여성노인과 

일반 여성노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

인에서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 독

거여성노인은 일반 여성노인에 비해 학력이 낮고, 

월수입도 낮으며,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

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독거여성노인은 일반 여

성노인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도 낮고, 자기존중감

도 낮으며, 인간관계도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어 두 집단은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드러났다. 

집단의 이질성은 저소득 독거여성노인과 일반 

여성노인은 감사하는 대상과 이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반 여성노인의 경우 주로 ‘가족’과 ‘자신’에 

대해 감사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저소득 독거 여성

노인은 ‘국가’와 ‘봉사인력’에 대한 감사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 이는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은 혼자 살

면서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이

므로 이들이 감사하는 대상이 국가와 자신을 도와

주는 봉사인력과 이웃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일반 여성노인들은 자신이 건강하고 능

력있고, 좋은 점을 지니고 있는 것에 감사하였고,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게 감사하였는데, 이

는 보통의 노인들에게서 건강과 가족이 매우 중요

한 행복의 원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집단과 일반 여성노인들이 

여러 차원에서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확인되었

기에 감사성향의 긍정적 기능을 탐색하기 위해 두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과 인간관계에서 집단에 따라 관련된 변인에 차이

가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

면,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의 월소득은 감사성향과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일반 여

성노인의 월소득은 감사성향, 주관적 안녕감과 유

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경제적 요인이 

저소득 독거여성노인의 삶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김경연, 정여진, 2006; 백학영, 2006). 

일반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학력과 배우자 유무가 

감사성향,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

써, 감사성향이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요인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건강은 두 집단 모두 주관적 

안녕감과 감사성향과 관련이 높은 변인으로 확인

되었는데 이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노화의 기초 요

인으로 건강의 중요성을 지지해준다(Rowe & 

Kahn, 1997).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국내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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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강은 성공적 노화를 구성하는 요소이자 성공

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등장

하고 있다(안정신, 정영숙, 정여진, 서수균, Cooney, 

2011).  

감사성향과 긍정적 심리학적 변인들은 정적 상

관을 보이는가? 본 연구 결과, 저소득 독거여성노

인과 일반 여성노인 모두 감사성향은 주관적 안녕

감, 자기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보여 주었다. 그런

데 감사성향과 인간관계 간의 상관을 보면,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감사성향은 자녀관계나 

친구관계와 상관이 없으나, 친구관계는 주관적 안

녕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자녀관

계도 좋고 친구관계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관계와 친구관계는 둘 다 주관적 안녕감과도 

상관이 높았다. 일반 여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난 자녀관계라는 결과

는 한국 노인들에게서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가 노

인들의 행복과 성공적 노화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지지해주는 결과라 하겠다(백지

은, 최혜경, 2007; 안정신 등, 2011; 윤현숙, 유희정, 

2006; 정여진, 안정신, 2010; 정태연, 조은영, 2005; 

최혜경, 2008). 이는 한국은 유교주의와 가족주의 

영향을 바탕으로 가족과 친족관계 속에서 조화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여, 한국노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자신과 가장 밀접한 가족관계, 특

히 자녀를 통해 지각한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조긍호, 2006). 

감사성향과 성격 특질과의 상관을 보면, 일반 

여성노인과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 모두 감사성향

이 높을수록 친화성과 성실성은 높고, 신경증성향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성향이 외향성, 개방

성, 친화성, 성실성과는 정적 상관을, 신경증성향과

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 결과와 크게 다르

지 않음을 보여주었다(McCullough et al., 2004; 

Wood, Joseph, et al., 2008; Wood, Maltby, Gillett 

et al. 2008; Wood, Maltby, Stewart et al., 2008; 

Wood et al., 2009). 

여러 긍정심리학자들은 감사가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자원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자원임

을 제안하고 있다(Fredrickson, 2004;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감사성향의 긍정적 기능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감사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저소득 독거여성노인과 일반 여성노인이 매우 

이질적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집단별로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이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

한 후 감사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동일함을 보여주었다. 저소득 독거여성노인

집단의 경우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건강과 월소득을 통제한 후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감사성향의 설명력을 확인한 결과, 감사성향은 주

관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을 19.9% 증진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반 여성노인집단에서는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배우자 유무, 학력, 

및 건강을 통제한 후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감사

성향의 설명력을 확인한 결과, 감사성향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을 19.8%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 변인을 통제한 후에는 주관적 안녕감

에 미치는 감사성향의 영향은 일반 여성노인보다

는 저소득 독거여성노인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저소득 독거여성노인집단의 경우 건강과 

월소득 이외에 친구관계를 통제한 후 주관적 안녕

감에 대한 감사성향의 설명력을 확인한 결과, 감사

성향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을 14% 증진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여성노인집단에

서는 배우자 유무, 학력, 건강 이외에 자녀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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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관계를 통제한 후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감사

성향의 설명력을 확인한 결과, 감사성향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을 8.9%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

타나, 일반 여성노인에 비해 저소득 독거여성노인

의 주관적 안녕감에 상대적으로 감사성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감사의 기능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시작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인구통계학

적 변인과 인간관계 요인을 통제하고서도 감사성

향이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과 일반 여성노인의 주

관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써 감사의 긍정적 기능을 보여주었다. 더욱

이 일반 여성노인에 비해 저소득 독거여성노인의 

감사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감사는 삶의 열악한 조건에 처

한 사람들에게서 보다 중요한 심리적 자질임을 시

사해준다. 이 결과는 감사를 향상시키는 활동을 통

해 심리적 안녕감이 증진되었다는 선행 연구결과

와 맥을 같이한다(이향숙, 2008). 감사가 스트레스

나 외상을 경험한 후 성장의 자원이 되며(권선중, 

김교헌, 이홍석, 2006), 심리적 적응뿐만 아니라 신

체 기능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보이는 선행 결과를 

고려해 볼때(McCraty et al., 1995), 감사는 노년기 

삶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자질로서 그 역할

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고마운 

일들은 잘 잊어버리고 타인이 자신에게 행한 불쾌

한 일들을 오래 기억하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감

사는 매우 가치있는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감

사는 행복의 요소 중 하나로 감사성향이 높은 사

람은 낙관적이고, 심리적 안녕감도 높다(Emmons 

& Crumpler, 2000). 감사의 이러한 장점은 사별, 

이혼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 자원 부재의 스트레

스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 감소 및 적응적 대처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 독거여성 

노인의 경우 자녀로부터 적절한 경제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녀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이 매우 높을 수 있다. 

행복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얼마나 성

숙하게 대응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Vaillant

(1993)의 제안에 따르면, 성숙한 적응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한 원한과 적개심을 감사

와 수용으로 대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감사성향이 낮은 

사람보다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고, 덜 방어적이

며 삶에 더 개방적이 된다는 결과는 이런 가능성

을 지지해준다(Emmons & Shelton, 2005). 또한 

감사는 상호 호혜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만

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Cantor, 1983; Robinson & Thurnher, 1981). 즉, 

노인이 자녀나 친구로부터 받은 혜택에 감사하게 

되면, 상대방도 노인에게 더 우호적으로 대하게 될 

것이므로 감사는 대인관계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노년기에 직면한 

불편함보다는 지나온 삶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누

렸던 것에 감사하고, 자신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

게 감사한다면 노년기의 삶의 질은 달라질 수 있

을 것이다. 

감사성향은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Emmons 

et al., 2003). 감사 대상에 대해 초점을 두게 하여 

감사 정서를 높일 때 주관적 안녕감이 향상된다면, 

노인에게 감사할 대상과 감사의 이유를 검토하게 

하는 것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한 방안이 될 것이다. 

감사를 표현하게 하는 방안도 심리적 안녕감을 높

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Lyubomirsky, 

2007). 

끝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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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과 일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

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현재 우리나

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제적․

정서적 지원 서비스는 지역 간에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저소득 독거 여성 노인의 감사의 이유가 지

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는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보다 넓은 지역의 노인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감사라는 심리적 특성이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를 보다 분명하게 탐색하기 위해 객관적 삶의 

조건이 열악한 저소득 층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저

소득 층의 노인이 대부분 여성이었기 때문에 비교

집단으로 일반 여성노인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노

인은 단일 특성을 지닌 동질집단이 아니라 성별, 

연령, 경제적 계층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

는 이질집단이다(김경연, 정여진, 2006; 양영자, 2008; 

장휘숙, 2006; 홍숙자, 2010; Atchley & Barush, 

2004). 특히 남녀가 겪는 사회적 맥락은 매우 다를 

수 있다. 남성은 배우자를 여성은 자녀를 더 중시

하며, 여성노인이 보다 더 가족중심적인 것으로 나

타난 결과를 미루어 볼 때(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 2005; 박경란, 이영숙, 2002; 백지은, 최혜

경, 2005; 신영희, 이혜정, 2009; 정순둘, 2007; 홍현

방, 2002), 감사에 관한 연구에서도 남성과 여성 노

인에 관한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반 

여성노인 뿐만 아니라 열악한 삶의 조건에서 감사

할 것이 없다고 예상되는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감사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긍정적 자질로서 감사의 기

능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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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Positive Function of Grateful 

Disposition in Korean Elderly Women

       Hannah Jo Young-sook C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ositive effects of grateful disposition on 

subjective well-being and relationships among grateful disposition, social relation and self-esteem 

in female elders. Data was collected in Busan from fifty normal female elders and fifty 

low-income female elders living alone receiving social welfare servic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low-income female elders living alone reported more gratitude on their nation and 

volunteers to support them while normal female elders reported more gratitude on their family and 

themselves. Second, grateful disposi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and 

self-esteem in both of the two groups, while social relations such as offspring relation and 

friendship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grateful disposition only in normal female group. Third, 

amount of variance in subjective well-being explained by grateful disposition was 19.9% after 

controlling demographic variables, and 14.0% after controlling both demographic variables and 

friendship in low-income female elders, while in normal female elders, it was 19.8% after 

controlling demographic variables, and 8.9% after controlling both demographic variables and 

offspring relation and friendship. The findings suggest that grateful disposition may have a greater 

positive impact in low-income female elders.

Keywords: low-income female elders living alone, grateful disposition, social relation, self-esteem, 

subjective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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